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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적인기후 정책을 위한현실적인 평가

자동차/철강권순우. 3773-8882

내연기관(가솔린) 대비생애주기 관점에서 EV/PHEV 내주요차량의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와 지급되는인센티브 – 독일 기준

자료: THE ICCT, SK증권,주: 2021년에서 2038년까지사용가정

⚫독일의사례 – EV/PHEV의온실가스배출과인센티브

-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위해서 온실 가스(GHG) 배출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. 환경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

포함하여 많은 정책 비용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

- 최근 독일에서 관련한 보고서가 발표.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순수전기차(EV)와 플러그인하이브리

드(PHEV)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

- 통상적으로 순수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, 하지만 동급의 내연기관과 비교하여 전기차는 57~67% 가량

온실가스(GHG) 배출량이 낮음. 해당 값은 연료 및전기 생산, 배터리 및차량 제조 등이 포함한 생애주기 기준

- PHEV도 가솔린 대비 10~52%가량온실가스배출 감소. 다만 충전을 하지 않고사용하는빈도가 높음에따라공

식적인 배출량보다 통상 2~3배가량 많이 배출되는 경향. 개인이 아닌 회사(Fleet) 차량인 경우 4배까지 상승

- 결론적으로 PHEV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대비 많은 인센티브를제공받고 있고, 일부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보

조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함.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이 축소될 필요

- 앞으로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지속될 전망,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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